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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 : Recently the number of health functional food (HFF) made with Traditional Korean Medicine 

(TKM) herbs have been increasing. However, there was a lack of the functional and safety information 

on HFF. Thus, this study was performed to investigate perceptions and consumptions of the HFF in 

Daegu area.

Method : We used the data of ‘Survey in Daegu’ in 2010 and analyzed characteristics of perceptions 

and intake conditions of HFF of 1,208 participated inhabitants.

Result : Among the 1,208 respondents, 30.4% were male and 63.5% were female. Most respondents (69.3%) 

were between 30’s and 50’s decade. The recognition rate of HFF made with TKM herb appeared to 

86.2%. The major route of acquiring HFF information was ‘mass-media’ (49.8%) ; the primary reason of 

using HFF was ‘For health promotion and anti-aging’(69.2%). On the other hand, the recognition rate of 

adverse effects was 53.3%. As for intake effect, 41.5% were satisfied at HFF consumption, while 56.0% 

did not feel special effects through the HFF consumption. In regards to purchase place, ‘HFF store’ was 

most selected by 38.0%. 69.1% of respondents selected to TKM decoction, the reason is that it made 

according to TKM physician’s diagnosis considered their health condition.

Conclusion : HFF intake was purpose to health promotion, but HFF made with TKM was consumed 

without any information about that. In order that HFF be used properly to promote health, the scientif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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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reasonable information of HFF made with TKM herb is need for consumers. 

Key words：Health functional food, Traditional Korean Medicine Herb, Perception, Consumption, 

Survey, Daegu

I. 서 론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생활의 화와 바쁜 

사회활동으로 인해 생활습 에 변화가 이루어

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식생활의 패턴도 패스

트푸드와 같은 간단함과 편리함을 추구하는 서

구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식생활의 변화

는 비만, 당뇨 등 만성질환 유병률의 증가와도 

연 이 되고 있어 국민들의 건강에 한 심

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개인과 사회의 건강에 

한 요구도와 심에 발맞추어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질병의 방  건

강증진을 한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다.1)

건강기능식품은 1890년 독일에서 건강식품

(health food)이라는 용어로 처음 사용되었고, 

일반인들이 섭취하여 건강을 증진시키기 한 

식품으로 무공해 식품과 자연식품을 의미하며, 

그 당시는 채식 주의 식단으로 이루어졌다.2) 

우리나라에서는 2003년 8월 ‘건강기능식품에 

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건강기능식품이라는 용

어로 통일되어 사용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의 

정의는 동법에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을 포함)한 식

품을 말한다.”라 정의하고 있으며,3) 재 건강

기능식품은 식품의약품안 청의 사 인정 차없

이 매, 유통할 수 있는 ‘기  규격형 건강기

능식품’과 사  인정을 받아야 하는 ‘개별인정

형 건강기능식품’으로 구분되어 리되고 있으

며, 2005년 재 37가지 품목으로 분류되어 있

다. 그  한약재를 원료로 한 건강기능식품은 

홍삼제품이 351품목으로 개별원료 품목으로는 

가장 많으며 인삼제품이 182품목이 등록되어있

고,4) 한약재를 이용한 건강기능식품의 제조  

매가 증가하고 있다. 2009년 신종 인 루엔자

의 향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인삼과 홍삼을 원

료로 한 건강기능식품이 특수를 렸다. 2009년 

건강기능식품 매실 을 살펴보면 홍삼제품의 

총 매액이 4,995억원으로 체 건강기능식품 

매액 비 52%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8년 

비 19%p가 증가하 다.5)  

기존의 연구들에 의하면 우리나라 성인들의 

다수가 질병의 방이나 치료, 피로회복, 건

강증진 등의 목 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6-9) 그러나 소

비자들에게 교육  홍보가 충분히 되지 않아 

건강기능식품을 건강식품, 건강보조식품, 특수

양식품 등으로 혼동할 뿐만 아니라 질병을 

치료하는 효능이 있는 의약품으로 오인하는 등

의 문제 이 발생하기도 한다. 한 건강기능

식품은 일반식품과 비교하여 건강에 직 으

로 향을 미치고 유익한 성분을 첨가할 수 

있다는 정 인 측면이 있는 반면 허 ․과

고 등을 통해 기능성을 강조하거나 근거가 

불확실한 주장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의 오․남

용을 부추기기도 하고 제조과정에서 여러 가

지 성분을 필요량 이상으로 첨가하여 건강상

의 문제를 유발하기도 하 다.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구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을 상으로 건강기능식품에 한 인식

정도와 이용실태에 해서 악하고 의약품으

로서의 한약과 식품으로서의 건강기능식품에 

한 태도를 조사하여 건강기능식품에 한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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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 정보제공과 건강기능식품에 한 일반인

들의 태도에 따라 한의계가 나아가야할 방향성

을 제시하기 한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조사 상

본 연구는 구 역시에서 주최한 ‘수성구 

폭염 축제’  ‘한여름 밤의 건강축제’에 참가

하는 시민을 상으로 구 역시 수성구 한

의사회가 시행한 ‘건강기능식품 이용 실태조사’ 

원자료를 토 로 분석하 다. 조사 상은 ‘수성

구 폭염 축제’  ‘한여름 밤의 건강축제’에 참

가하는 시민을 상으로 2010년 6월 26일부터 

27일과 7월 30일에서 8월 1일까지 녁 8시부

터 12시까지 이루어졌다. 조사 규모는 1208명

의 자발  참가자를 상으로 하 다. 설문에 

응한 응답자들은 축제에 참석한 사람  자발

으로 응답한 경우이다. 

2. 조사방법  내용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축제기간  설치된 

한방부스를 방문한 주민들을 상으로 설문조

사를 실시하 다. 설문지의 주요내용은 일반

인 특성 5문항, 건강기능식품 인식에 한 문

항 7문항, 건강기능식품 이용실태에 한 문항 

4문항으로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설문문

항의 신뢰도를 내  일 성 분석방법으로 측

정한 결과 Cronbach-α 계수가 건강기능식품 인

식에 한 7개 문항은 0.466이었고, 건강기능식

품 이용실태에 한 4문항은 0.318이었다. 

3.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SPSS (ver 17.0) 로그램을 이용

하여 분석하 다. 연령 는 20  이하를 청년, 

30～50 를 장년, 60  이상을 노년으로 구분

하여 분석하 다. 자료의 표시는 빈도와 백분

율을 이용하여 표시하 고, 통계  유의성은 χ2 

test를 통해 각 문항별 응답 빈도에 따른 동질

성 분석을 실시하 고, 일반  특성에 따른 차

이는 교차분석을 통해 비교하 다. 유의성 검

정은 5% 수 에서 실시하 다. 각 항목별 무

응답자는 분석에서 제외하 다.

III. 연구결과

1.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

본 연구 상자들의 일반  특성은 table 1과

 

남자 (N=367) 여자 (N=767) 무응답 (N=74)
t or χ2 p value

N % N  % N %

평균연령 (평균±표 편차) 49.0±13.0 46.9±13.5 52.1±10.9 2.427 0.015

최종학력 졸이하   9  2.5  75  9.8  2  2.7

34.421 <0.001

고졸  98 26.7 206 26.9 11 14.9

졸 177 48.2 302 39.4 11 14.9

학원졸  22  6.0  14  1.8  1  1.4

무응답  61 16.6 170 22.2 49 66.2

Table 1. Characteristics of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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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

한약재 원료 

사용

1041 86.2
아니오 165 13.7
무응답 2 0.2

한약재 포함
1044 86.4

아니오 161 13.3
무응답 3 0.2

인지경로

주변의 권유로 351 28.4
언론 등 매체의 고 615 49.8
의료인의 권유 84 6.8
자가 단 175 14.2
무응답 11 0.9

기능 기

그 다 677 56.0
약간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 한다 481 39.8
별 도움이 되지 못할 것 같다 46 3.8
무응답 6 0.5

부작용 인식
560 46.4

아니오 644 53.3
무응답 4 0.3

섭취목

건강증진과 노화 방 888 69.2
질병치료 182 14.2
피부 미용 39 3.0
비만 개선 59 4.6
성장 18 1.4
기타 78 6.1
무응답 20 1.6

섭취의향
그 다 1089 90.1
복용할 의향이 없다 106 8.8
무응답 13 1.1

섭취경험
822 68.0

아니오 358 29.6
무응답 28 2.3

섭취만족도

만족 341 41.5
그  그 다 460 56.0
불만족 7 0.9
무응답 14 1.7

구입경로

건강기능식품 매 324 38.0
홈쇼핑 등 온라인방송매체 129 15.1
의료기 248 29.1
약국 34 4.0
기타 109 12.8
무응답 9 1.1

선호도
한약 835 69.1
건강기능식품 300 24.8
무응답 73 6.0

한약선호

이유

한의사의 진단에 의한 것이므로 739 88.1
건강기능식품보다 렴해서 48 5.7
특정 식품효과에 따른 부작용 우려 때문 37 4.4
기타 5 0.6
무응답 10 1.2

건강기능

식품 

선호이유

복용이 간편해서 107 34.5
한약보다 렴해서 61 19.7
특정효과를 신뢰하여 49 15.8
쉽게 선택이 가능해서 65 21.0
기타 13 4.2
무응답 15 4.8

구매의향
982 81.3

아니오 200 16.6
무응답 26 2.2

Table 2. Variables of recognition and utilization of health functional f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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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수성구 폭염 축제에 참가하여 자발 으로 

응답한 체 조사 응답자는 1208명이었다. 성

별 분포를 보면 여성이 63.5%로 남성(30.4%)보

다 많았다. 연령별 분포는 50 가 32.6%로 가

장 많았으며, 평균 47.8세로 조사 응답자의 

부분이 40 와 50 로 나타났다. 조사응답자들

의 평균연령에서는 남성이 49.0세로 여성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 별 분포에서

는 졸이 52.8%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성

별에 따른 교육수 별 분포에서는 졸이상의 

학력군에서 여성에 비해 남성의 비율이 더 높

게 나타났다. 

2. 건강기능식품 인식정도

홍삼 등의 한약재가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사

용되는 것에 한 질문에 체 조사 응답자  

1041명(86.2%)이 알고 있다고 응답하 고, 165명

(13.7%)이 모른다고 답하 다(Table 2). 일반

 특성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의 원료에 한 

인지도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홍삼이나 가시오가피, 헛개나

무, 알로에, 오미자 등이 한약재에 속하는 것을 

알고 있는지 질문하는 문항에 해서 체 조

사응답자  1044명(86.4%)이 알고 있다고 응

답하 고 161명(13.3%)이 모른다고 응답하 다

(Table 2). 특히, 이 질문에 해서 여성이 더 

많이 알고 있는 반면 남성은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20  이하에서 

건강기능식품의 원료에 한약재가 사용되고 있

는 것을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건강기능식품을 알게 된 경로에 한 질문

에 조사응답자들이 복수 응답하여 ‘주변의 권

유로’로 응답한 경우는 351명(28.4%), ‘언론 등 

매체의 고’는 615명(49.8%), ‘의료인의 권유’

는 84명(6.8%), ‘자가 단’은 175명(14.2%)으

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인지

경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연령  별로 

년층에서 주변의 권유나 언론 등을 통해 많

이 알게 된 반면에 노년층에서는 다른 연령

에 비해 매체보다 의료인의 권유에 의해 

알게 되는 비율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한 학력수 별 분포에서는 졸이하에서 

매체(4.4%)를 통해 건강기능식품 정보를 많이 

얻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체 조사 응답자들  건강기능식품이 건

강증진  질병치료와 방에 도움이 될 거라

고 생각하는 경우는 677명(56.0%)이었고 약간

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 한다고 응답한 경우

는 481명(39.8%)인 반면에 별 도움이 되지 못

할거라고 응답한 경우는 46명(3.8%)으로, 부

분의 응답자들이 건강기능식품이 건강에 도움

이 될거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Table 2). 성별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에 한 

기 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연령별 분포

에서는 노년층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 응

 
한약재 포함

χ2 p value
아니오

성별 남자 306  61
 5.022 0.025

여자 674  90

연령 청년  95  30

13.649 0.001년 732 105

노년 173  21

Table 3. Recognition of Korean Traditional Medicine herb i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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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경로

χ2 p value주변의 

권유로

언론  등 

매체의 고

의료인의  

권유
자가  단

연령

청년  37  73  6  13

33.811 <0.001년 237 453 50 110

노년  56  72 26  43

최종학력

졸이하  38  23 11  14

44.421 <0.001
고졸  78 189 16  37

졸 131 291 20  58

학원졸   8  17  3  10

Table 4. The route of health functional food recognition

답한 경우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학력수

에 따른 기 는 졸이하의 학력군에서 건

강기능식품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높

은 것으로 조사되었다(Table 5).

건강기능식품의 부작용에 해서는 체 조

사 응답자  560명(46.4%)이 건강기능식품의 

정 인 효과 외에 부작용에 해서 알고 있다

고 응답한 반면 644명(53.3%)이 모르고 있다고 

응답하여 건강기능식품의 부작용에 해 모르고 

있는 비율이 조  높게 나타났다(Table 2). 건강

기능식품 부작용에 한 성별, 연령별, 학력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고 있거나 섭취할 의

향이 있다면 어떤 목 으로 섭취를 원하는가 

하는 질문에 복수응답하여 총 1284건의 응답

을 상으로 분석한 결과 ‘건강증진과 노화

방’ 888명(69.2%), ‘질병치료’ 182명(14.2%), ‘피

부 미용’ 39명(3.0%), ‘비만 개선’ 59명(4.6%), 

‘성장’ 18명(1.4%), 기타 78명(6.1%)으로 응답하

다(Table 2). 기타의견으로는 피로회복 3명, 

건강유지 1명, 체력유지 1명, 방 1명으로 조

사되었다. 건강기능식품의 섭취목 은 남성의 

경우는 건강증진과 노화 방의 목 으로 건강

기능식품을 더 선호하는 반면, 여성의 경우는 

비만개선의 목 이 건강증진과 노화 방에 비

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건강기능식품의 섭

 

건강기능식품에 한 기

χ2 p value
도움이 된다

약간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 한다

별  도움이 되지 

못할 것 같다

연령

청년  63  58  4

14.672 0.005년 464 346 26

노년 120  60 14

최종학력

졸이하  40  37  9

22.874 0.001
고졸 180 131  4

졸 270 207 12

학원졸  22  13  2

Table 5. The expectation of health functional f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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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섭취목

χ2 p value건강증진과 

노화 방

질병 

치료

피부  

미용

비만  

개선
성장 기타

성별
남자 282  51  8  6  5 22

14.088 0.015
여자 555 117 29 48 11 51

연령

청년  69  22 19  9  5  7

82.216 <0.001년 636 126 16 40  9 54

노년 149  28  2  4  2 13

Table 6. The purpose of health functional food intake

 
섭취의향

χ2 p value
의향이 있다 의향이 없다

연령

청년 120  5

13.113 0.001년 766 64

노년 164 28

Table 7. The intention of health functional food intake

취목 은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

사되었으며, 연령에 따라서는 피부미용의 목

이 청년층(51.4%)에서 높게 나타난 반면 비만

개선이나 성장은 년층에서 높게 나타나 연

령 별로 건강기능식품의 복용목 이 다른 것

으로 조사되었다(Table 6).

체 조사 응답자  향후 건강기능식품의 섭

취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1089명(90.1%) 이

었고 섭취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106

명(8.8%)으로 나타났다. 성별과 학력수 에 따

른 섭취의향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지만, 60  

이상 노년층에서 섭취할 의향이 없다는 응답율

(28.9%)이 높게 나타났다(Table 7).

  

3. 건강기능식품 이용실태

본 조사에 응답한 체 상자들  최근 3년 

이내에 한약재를 원료로 한 건강기능식품을 섭

취한 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822명(68.0%)

이었고 섭취한 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358

명(29.6%)으로 섭취한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고(Table 2), 년층이나 노년층에서

는 복용경험이 많은 반면 청년층에서 복용경

험이 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Table 8).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해 본 경험이 있는 822명

을 상으로 건강기능식품에 한 만족도를 조

사한 결과 만족하는 경우는 341명(41.5%)이었

고 ‘그  그 다’고 답한 경우는 460명(56.0%), 

불만족하는 경우는 7명(0.9%)이어서 건강기능

식품을 섭취하고 불만족하는 경우가 아주 

은 것으로 분석되어(Table 2), 사회인구학  변

수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건

강기능식품을 섭취하고 만족하는 이유로는 원

기나 피로회복에 도움이 되었다는 답변이 17명

(34.7%)으로 가장 많았으며 몸이 좋아지는 것

을 느 다는 답변이 8명(16.3%)으로 그 다음이

었다. 그 외에 건강이 유지되거나 좋아졌다 5명

(10.2%), 단순히 효과를 보았다 4명(8.2%), 통

증 등의 증상이 소실되었다 4명(8.2%), 기분에 

좋아진 것 같다 4명(8.2%), 액순환에 도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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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섭취경험

χ2 p value
아니오

연령

청년  55  66

36.814 <0.001년 597 225

노년 132  55

Table 8. The experience of health functional food intake

 

건강기능식품 구입경로

χ2 p value건강기능식

품 매

홈쇼핑  등 

온라인방송

매체

의료기   

(한의원이나 

의원 등)

기타

성별
남자  86 55  60 37

13.243 0.004
여자 211 71 165 63

Table 9. The purchase route of health functional food

되었다 3명(6.1%), 감기에 효과가 있었다 3명

(6.1%), 피부가 좋아졌다 1명(2.0%)순으로 조

사되었다. 건강기능식품 만족도에서 ‘그  그

다’라고 응답한 이유로는 효과를 못 느낀 경우

가 29명, 피로회복에는 도움이 되는 것 같다가 

3명,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 같다가 2명, 효과

가 약하다가 2명으로 응답하 으며, 그 외에 섭

취가 어렵다, 섭취하지 않는 것보다는 좋을 것 

같다, 입맛이 무 좋아졌다, 자연식품으로 만

들어졌고 건강, 방차원에서 섭취한다가 각각 

1명씩 응답하 다. 건강기능식품에 불만족하는 

이유로는 피부알러지 등 부작용이 생긴 경우가 

2명, 단기섭취라 답한 경우 1명이었다.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

을 상으로 구입경로를 살펴본 결과 건강기능

식품 매 에서 구입한 경우는 324명(38.0%)이

었고 한의원이나 의원 등의 의료기 에서 구입

한 경우는 248명(29.1%), 홈쇼핑 등 온라인방송

매체를 통해 구입한 경우는 129명(15.1%), 기타 

109명(12.8%), 약국 34명(4.0%)로 조사되었다

(Table 2). 기타 구입경로로는 개인 으로 직  

구입하거나 집에서 구입을 한 경우 4명, 선물받

은 경우 2명, 학과 면세 에서 구입한 경우가 

각각 1명으로 답하 다. 성별에 따른 구입경로

는 남성은 온라인매체를 이용하여 구입을 많이 

하는 반면 여성은 온라인매체의 이용이 낮게 

나타났다(Table 9).

체 조사 응답자  한의사가 조제한 한약

과 한약재를 원료로 한 건강기능식품을 비교

한 선호도 조사 문항에 1135명이 응답하 고 

그  한의사가 조제한 한약이 건강증진과 질

병 방에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835명(69.1%)으로 조사되어 건강기능식품이 건

강증진과 질병 방에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

는 경우 300명(24.8%)보다 높게 나타났다(Table 

2). 한약과 건강기능식품의 선호도는 성별에 따

른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나, 60 에서 한약보다

는 건강기능식품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되

었고, 고졸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을, 졸에서는 한

약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0). 

한약을 선호한다고 응답한 835명에 해 한약을 

더 선호하는 이유를 질문한 결과 이유를 답하

지 않은 10명을 제외하고 복응답을 포함하

여 총 829건의 응답이 있었다. 조사 응답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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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도

χ2 p value
한약 건강기능 식품

최종학력

졸이하  62  16

8.209 0.042
고졸 204  86

졸 371 101

학원졸  24  11

Table 10. Preference between Korean Traditional Medical decoction and health functional food

 739명(88.1%)이 한약의 경우 한의사의 진단

을 통해 자신에게 맞게 처방되는 것이기 때문

이라고 답하여 한약을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

로 조사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건강기능식품보

다 렴해서’는 48명(5.7%), ‘특정 식품효과에 

따른 부작용 우려 때문’은 37명(4.4%), 기타 5명

(0.6%)순으로 조사되었다(Table 2). 한약을 선

호하는 기타의견으로는 ‘부작용 없음’ 1명, ‘

문의의 처방이므로’ 1명, ‘한의사에 한 믿음’ 

1명으로 답하 다. 건강기능식품을 한약보다 더 

선호한다고 답한 300명을 상으로 건강기능식

품을 선호하는 이유를 알아본 결과 복응답을 

포함하여 총 310건이 조사되었고 15명이 답을 

하지 않았다. 한약보다 건강기능식품을 더 선호

하는 이유로는 ‘섭취가 간편해서’가 107명(34.5%)

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쉽게 선택이 가

능해서’가 65명(21.0%), ‘한약보다 렴해서’ 61명

(19.7%), ‘특정효과를 신뢰하여’ 49명(15.8%), 기

타 13명(4.2%)순으로 조사되었다(Table 2). 기타

의견으로 ‘부작용이 별로 없다’ 1명, ‘성분이 분

명’ 1명, ‘한약재 재료문제 때문’ 1명으로 조사

되었으며 건강기능식품을 선호한다고 선택하지 

않은 응답자  1명이 ‘신뢰성’때문이라고 답하

다.

체 조사 응답자 1208명을 상으로 한방 의

료기 에서 한약재를 원료로 한 건강기능식품

을 구매 는 처방을 받을 의향이 있느냐는 질

문에 982명(81.3%)이 있다고 응답하 고 200명

(16.6%)이 없다고 응답하 다(Table 2). 성별로

는 남자가 293명(79.8%), 여자가 626명(81.6%)

이 구매 는 처방을 받을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IV. 고 찰 

본 연구는 건강축제에 자발 으로 참가한 상

자들의 건강기능식품 이용에 한 조사라는 

에서 건강에 심이 많은 이들이 다수 포함되어

져 있을 것으로 추측되어 선택  비뚤림(selec- 

ve bias)이 존재할 것으로 상된다. 그리고 늦

은 녁 시간에 이루어짐으로써 조사 상, 조

사범 , 조사기간에서도 한계 을 가지고 있어, 

조사시간과 기간에 향을 받지 않은 상자

들이 다수가 될 가능성이 높아 일반 인 건강

기능식품의 이용 황이라 말하기에는 상당한 

제한 을 가지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은 사람에게 건강을 보장해  

것이라는 믿음과 건강과 양은 련되어 있

다는 인식으로 인해 많이 이용하고, 특히 우리

나라는 ‘藥食同原’이라는 통 때문에 한약재를 

이용한 제품이 많은 생산되고 있다. 본 연구결

과 조사 응답자들의 부분이 홍삼이나 가시오

가피 등 한약재를 원료로 하여 건강기능식품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런 재료들

이 한약재에 포함이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

었지만 상 으로 남성과 20  이하에서는 한

약재가 원료로 포함되는 것을 잘 모르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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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연구
9)
에서 건강식품

에 해 의료진과 상의한 경우에서 한의사와 상

의 후 섭취한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

러한 이유로 건강식품의 원료가 생약 성분이거

나 자연식품이라서 한의학과 깊은 연 을 가

지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기

능식품의 원료로 한약재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건강기능

식품의 원료에 한 인지정도가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은 부분 여성들이 가정 내

에서 가족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원

료에 한 심이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은 것

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청소년 연령일 때 건

강기능식품의 섭취의 결정은 부모의 의사에 좌

우되기 때문에 낮은 연령층에서 원료에 한 

인식이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11)

본 연구결과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한 경

험이 있는 사람은 체 조사 상자  68.0%

에 해당하여 기존의 연구들과 조  상이한 결

과를 보여주고 있었지만, 기존의 연구들은 특

정 양보충제를 포함하여 평가한 연구결과로 

직 인 비교는 어려운 것으로 해석된다.
12-15)

 

이 등
12)
의 연구에서는 50  이상에서 섭취경험

이 50%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이 증가할수

록 증가하여 70세 이상에서는 63.8%의 섭취율

을 보이고 있었으나 본 연구결과에서는 장년

층에서 섭취경험이 72.6%로 노년층(70.6%)보다 

더 높게 조사되었다. 이러한 이유는 사회 으

로 웰빙생활에 한 인식이 증가하면서 건강

에 한 심을 가지는 연령층이 낮아졌기 때

문으로 해석되며 특히 노년층에서 건강기능식

품을 섭취할 의향이 없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

나 노년층에서의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에 한 

믿음이 낮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건강기능식품에 한 정보는 부분 언론 등 

매체를 통해 얻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연

령에 따라 노년층에서는 의료인의 권유에 의해 

정보를 많이 얻고 있었다. 기존의 연구결과에서

는 주변 인물이 달하는 정보에 의해 건강기능

식품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 잘못된 정보에 

따라 오․남용의 우려가 있었으나,
8, 9, 11)

 최근

의 연구결과에서는 따른 언론 등의  매체

를 통해 정보습득을 하는 비 이 증가하는 경

향을 보이고 있고 보고되고 있다.
16-18)

 하지만 

매체를 통해 정보를 얻는 비 이 늘어나면

서 과 ․허 고로 인한 불만도 증가하고 있

는 실정이다.
18, 19)

 따라서 허 고나 과 고 

는 유사제품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이기 해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 등을 마련하거나 의료인 등과 같

은 문가를 통해 섭취를 결정할 수 있도록 유

도하는 방법모색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조사참여자들  약 68%가 건강기능식품을 

섭취 한 경험이 있었고, 섭취한 경험이 있는 사

람들  약 96%가 건강기능식품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하여 조사응답자 부

분이 기능에 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섭취경험이 있는 사람들  과반수

가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건강기

능식품의 효과에 한 기 도는 기존의 연구에

서도 과반수이상이 정 으로 생각하고 있었

지만,
8)
 실제 섭취자들의 의견은 건강기능식품에 

한 기 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들
9, 11, 16, 18-20)

이 

보고되었다. 한 건강식품에 한 부정 인 의

견으로 과 선 을 많이 선택하여,
8, 17)

 소비자

들이 건강기능식품에 한 기 는 높지만 실제 

섭취한 사람들이 느끼는 효과는 기 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그 이유는 과장 고 등을 통해 기

능이 실제보다 부풀려서 일반인들에게 달되

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정확한 정보의 달

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은 건강

에 도움이 되는 기능을 식품이므로 부분의 

소비자들이 건강증진이나 질병의 방, 피로회

복 등의 목 으로 많이 찾고 있다.
9, 11, 16, 18-22)

 

본 연구에서도 기존연구와 유사하게 건강증진

이나 질병치료의 목 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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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거나 섭취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

었다. 특히 여성의 경우 비만개선을 목 으로 

섭취할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년

층 연령군에서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이 분포

하여 다른 연령 보다 비만개선이나 피부미용

의 목 으로 섭취의향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이 결과를 볼 때 은 여성들의 경

우 단순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한 목 보다

는 미용과 련되어 건강기능식품을 더 선호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기존의 연구
14)
에서는 

년층에서 미용을 해 섭취한다는 비율이 

5%미만이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청년층보다 더 

높은 응답율을 보이고 있었으며, 특히 성장을 

목 으로 하는 응답율이 청년층보다 높게 나

타났다. 이러한 이유로는 년층에 속한 응답

자 부분이 성장기 자녀를 키우고 있는 입장

이다보니 본인의 섭취목 보다는 자녀의 건강

이나 미용을 해 섭취목 을 선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2008년 소비자안 센터에 수된 식품 련 

해사례는 총 6,495건이었으며 그  약 12.3%의 

건강식품 련 부작용이 수되었다.
23)
 부작용 증

상별 분류에 따르면 설사, 피부발진, 복통, 두

드러기, 구토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고, 빈발하

는 부작용 증상들의 부분이 외인성물질에 의

한 인체 내 거부반응이나 과민반응이었다. 본 

연구결과에서는 과반수이상의 응답자들이 건강

기능식품의 부작용에 해서 모르고 있다고 응

답하여 소비자들이 건강증진이나 질병치료 등

의 목 으로 섭취는 하지만 식품이라는 믿음 

때문에 험성에 한 고려는 하지 않는 것으

로 사료된다.

부분의 선행된 연구
11, 19, 20)

에서는 약국이나 

한의원과 같은 의료 련 기 에서 건강기능식

품을 구입하는 비 이 가장 높게 조사되었고 

그 다음이 건강기능식품 매 에서 구입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본 연구결과에서는 

건강기능식품 매 을 통한 구입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의료기 인 것으로 나타나 선행 

연구결과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이유

는 건강식품 매업체의 수가 2006년 46,911개

던 것이 2009년 60,545개로 늘어나 약 29.1%

가 증가하면서 건강식품 매 을 통해 손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된 것으로 해석되며,
5)
 평소 건

강 리 목 으로 섭취한다는 을 고려한다면 

의료진과 건강에 한 상담
9)
보다는 업체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더 의존하여 구입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조사응답자들  약 2/3 

이상이 건강기능식품 보다는 한약을 더 선호

한다고 답하 고 그 이유가 한의사의 진단에 

의한 처방, 즉 의료인의 진단을 통해 자신의 

건강에 맞는 약이나 식품을 원하는 것으로 해

석할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을 더 선호하는 이

유는 섭취가 간편하고 자신의 단에 의해 쉽

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라 응답하여 효과보

다는 편리함 때문에 선택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건

강기능식품에 한약재가 원료로 사용되어 건강

에 좋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 를 가지고 있지

만, 실제 식품의 안 성이나 기능에 한 정확

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구입,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한 구입, 섭취

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약재를 

원료로 한 건강기능식품 보다는 자기 건강상

태에 한 정확한 진단을 통해 몸에 맞는 한

약을 선호하고 있었고, 향후 의료기 을 통해 

이러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향

을 보이고 있었다. 따라서 한약재, 특히 홍삼을 

원료하는 건강기능식품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서 한의계가 주도 으로 나서서 한약재

를 원료로 한 건강기능식품에 한 정확한 정

보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한방의료기 에서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식품형태의 제품 등

의 개발  제공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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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구 역시가 주최한 ‘수성구 폭염 축제’  

‘한여름 밤의 건강축제’에 참가한 시민들을 

상으로 한 한방 의료 이용에 한 실태조사를 

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조사 응답자들  약 86%가 건강기능식

품의 원료로 한약재가 사용되고 있음을 알고 

있었고 특히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원료에 

해서 더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

기능식품에 한 정보는 부분 매체나 주

변인물을 통해 얻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

며, 장년층에서는 주변인의 권유로, 노년층에서

는 의료인의 권유를 통해 정보를 얻고 있었고, 

졸이하의 학력군에서는 매체를 통해 정

보를 습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조사 응답자들  약 96%가 건강기능식

품의 기능에 해서 기 를 하고 있지만 섭취 

후 만족도는 약 42%에 그치고 있으며, 낮은 학

력군에서 기 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기

능식품을 섭취하는 목 은 건강증진과 노화

방 등 건강 련 목 이 73%로 조사되었다. 남

성의 경우 건강증진 목 이 많은 반면에 은 

여성층의 경우 피부미용이나 비만개선과 같은 

미용의 목 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건강기능

식품을 구입하는 방법으로는 건강기능식품 매

이 38%, 의료기 이 약 29%로 근이 용이

한 곳에서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조사 응답자들  약 69%가 건강기능식

품보다 한약을 더 선호하고 있었고 그 이유로는 

‘한의사의 진단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 88.1%로 

가장 많았다. 반면에 건강기능식품을 선호한 

이유는 복용이 간편해서가 34.5%, 쉽게 선택이 

가능해서가 21%, 한약보다 렴해서가 19.7%

로 조사되어 건강 련 목 보다는 편리성 때

문에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하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연구비지원

이 논문은 구 역시 수성구 한의사회에서 

지원한 한방 의료 이용에 한 실태조사로 수

행된 연구 결과를 토 로 작성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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